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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온라인) 2026. 9. 9.(수) 09:20

(지  면) 2026. 9. 9.(수) 석간

안전한 한가위 바닷길을 위한 여객선, 
낚시어선 등 안전관리 현장점검

-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, 포항연안여객터미널 및 낚시어선 현장점검(9.9.)

- 추석 연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에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

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 

여객선 이용객과 낚시객 증가에 대비해, 9월 9일(수) 경상북도 포항시를 

방문해 여객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.

 먼저, 김광용 본부장은 포항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터미널 및 여객선 

안전관리 현황과 수협중앙회 포항어선안전조업국의 연휴 기간 안전관리 

대책을 청취했다. 

 이어 대합실과 승하선 통로 등 터미널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, 인파 밀집

에 대비한 동선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, 비상 대피 시설과 소화 장비의 관

리 상태도 꼼꼼하게 살폈다.

 이후 인근 낚시어선 계류장을 찾아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. 

특히 최근 낚시어선 사고가 잦은 점을 고려해 정박 중인 선박에 직접 승

선하여 구명조끼 비치 상태와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.

 또한, 「어선안전조업법」법률 개정에 따라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

이 의무화*된 만큼,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

지도 점검했다.

* 「어선안전조업법」제24조: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

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여야 한다.(2026.7.1.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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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함께 명절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며 생업에 종사하는 선장 등 어선 

종사자와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며,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

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국민께서 안심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

수 있도록,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의 인파 관리부터 낚시어선 안전까지 관

계기관과 함께 해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”라며, 

 “현장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구명조끼 착용 

등 기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,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”라

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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